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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and hypertension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Korea.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conducted in 2011 among 
workers 15 years of age or older.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10,365 white collar workers.
Results: The prevalence rate of hypertension was 3.7% among men and 1.0% among women. In multiple logistic analysis the 
adjusted odds ratio showed statistically effective association to hypertension. For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1.73 (95% 
confidence interval, 1.22-2.46) resulted for large-company workers compared with the small-company group, 2.14 (95% CI, 
1.22-3.75) for the long working hours group (61 or above) compared with short working hours group(52 or below), 1.78(95% CI, 
1.08-2.95) for night shift workers compared with day workers, and 1.54 (95% CI, 1.18-2.01) for high job stress workers compared 
with low job stress worker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important for workers to manage their work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hypertension by modifying their type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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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32.2%, 여자 2.5%로 보고

되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Wolf-Maier et 
al., 2004) 일반적으로 음주, 흡연, 식습관 등이 위험인

자로 알려져 있다(Seok & Kang, 2013). 고용노동부 산

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12년도 업무상 질병자는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하였고 뇌혈관 질환자도 전년

도에 비해 12.1%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사무종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무종사자는 421명

으로 이중 직업관련성 질병은 전체의 6.2%를 차지하

였으며,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 연구에서도 직업 

군 중에서 사무종사자의 고혈압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Yang et al., 2006).
사무종사자는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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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 위험이 높고

(Bergstrom et al., 1999)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 및 노

동 생산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Jung et al., 1997) 고혈압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위

험이 높은 잠재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무

종사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근골격계 질환, 피로,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보

고되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혈압(Lee et al., 
2006; Seo et al., 2006; Ku et al., 2013; Kim et al., 
2014)을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 주로 심혈관계 질환 

중심의 연구(Hwang et al., 2012; Shin et al., 2013; 
Jeong et al., 2014)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사무종사자

에 대한 건강행태(Lee et al., 1992; Lee & Cho, 
2002), 고혈압(Jung et al., 1997; Won et al., 2007; 
Choi, 2008; Lee & Kim, 2013), 그리고 심혈관계 질

환(Jang et al., 2011)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이

전의 결과들이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및 

생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규모 연구였다는 점에

서 제한이 있었다.
사무종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다른 직업 군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이 높고 대사증후군의 

진행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

로(Yang et al., 2006; Artazcoz et al., 2009),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로와 건강은 개인과 사업적 측면, 노동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Ku et al., 2013)라는 점에서 보

건학적으로 중요하며, 사무종사자의 직업관련성 질

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사무종사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고혈압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사무종사

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 산업보건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의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 구축한 제3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 인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설계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

역으로 1차 층화추출하였고, 9개 도 지역은 동, 읍 

및 면부로 세부층화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목적은 

직장 내 위험요인 노출과 건강문제, 근로시간 및 강

도 등 근로자의 전반적 업무환경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50,023명이었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11년 근로환경조사에 참여

한 50,032명의 취업자 중에서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는 자영업자 및 사업주 11,714명, 무급가족종사자 

2,562명, 기타 종사자 968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피
고용자) 34,788명이었다.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고용

주와 자영업자는 근무조건과 사회심리적 업무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34,788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관리자 및 전문가 

2,841명,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9,647명, 기계 및 조

립종사자 4,063명, 단순노무 종사자 7,792명, 농업 및 

어업 종사자 80명을 제외한 사무종사자 10,365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사무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과 생활습관 및 

방식에 대한 관련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에 

보고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근로환경조사 설문지 내

용에 따라 각 변인들을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1) 고혈압 판정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은 고혈압 판정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귀하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고

혈압 판정(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 고혈

압 판정 군으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정상 군으

로 분류하였다.

2) 개인적 특성

연령은 ‘39세 이하’, ‘41-49세’, ‘50세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 월 평균 소득은 근무하는 직장에서 월평균 

소득(실질소득)으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 비용(국민

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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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 하위 그룹은 1사분위

로, 소득 상위그룹은 4사분위로 분류하였다. 흡연 상

태 여부는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매일 피운다’와 ‘가끔 피운다’로 응답

한 경우 현재 흡연자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

우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은 경우 비흡연자로 분류

하였다. 음주 상태 여부는 ‘귀하가 술을 마시는 횟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1달에 1회 

미만 또는 이상이다’로 응답한 경우 음주자로, ‘전혀 

마시지 않는다’로 응답한 경우 비음주자로 분류하였

다. 비만 판정 여부는 ‘귀하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비

만 판정(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음)을 받은 적이 있습

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예’로 응답한 경우 비만 군으

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정상 군으로 분류하였다. 
수면 문제 여부는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와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있다’로 응답한 경우 수면문제 군, ‘없
다’로 응답한 경우 정상 군으로 분류하였다. 

3) 직업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에서 직장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장(50-99인+100-299인)’, ‘300인 이상 사

업장(300-999인+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

당 근무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귀하가 주로 근

무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으로 ‘주 52시간 이하’, ‘주 52시간 초과 

주 60시간 미만’, ‘주 60시간 초과’로 분류하였다. 근
로환경조사 문항에서 야간작업은 야간에 적어도 3시
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정의하였으며 

야간근무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귀하의 근무 

형태는 어떠합니까?’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야

간근무자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주간근무자 분

류하였다. 업무상 스트레스는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합

계를 구한 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의 분석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통계처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

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

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혈압 판정 여부의 관련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후 유의한 요인으로 평

가된 성, 연령, 소득, 현재 흡연 여부, 비만 판정과 직

장 규모,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무 여부, 업무상 스트

레스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혈압 여부를 종속변수

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

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남성은 6,448명(62.2%), 여성은 3,917명(37.8%)이
었다. 평균 연령은 32.7세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259.3만원으로 가장 낮은 그룹은 3,064명(29.6%), 가
장 높은 그룹은 2,400명(23.2%)이었다. 전체의 4,650
명(44.9%)이 현재 흡연을 하였고 8,497명(82.0%)이 

현재 음주를 하였다. 그리고 전체의 186명(1.8%)에서 

비만 판정을 받았고 273명(2.6%)이 수면문제가 있었

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6,754명
(66.4%)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종사자의 주당 근무시

간은 평균 44.6시간이었고 야간근무자는 313명
(3.0%)이었다. 그밖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

답한 군은 3,097명(29.9%)이었다(Table 1).

2. 연구 대상자의 개인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고

혈압 분포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은 241명(3.7%), 여성은 39명
(1.0%), 연령은 40세 이하 52명(0.8%), 41-49세는 104
명(3.6%), 50세 이상은 125명(10.4%), 월 평균 소득

에서 하위 그룹은(Q1) 45명(1.5%), 상위 그룹은(Q4) 
98명(4.1%)으로 그룹 간에 고혈압 판정 여부의 차이

가 있었다. 
건강행위에서 과거흡연 및 비흡연은 94명(1.6%), 

흡연은 186명(4.0%), 비만 판정 여부에서 정상은 242
명(2.4%), 비만 판정은 38명(20.5%)으로 그룹 간에 

고혈압 여부의 차이가 있었다.
직업관련 특성에서 직장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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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n 6,448 62.2

Women 3,917 37.8
Age(year) 40 or below 6,247 60.3

41 - 49 2,915 28.1
50 or above 1,204 11.6

Age(Mean, SD) 32.7 17.4
Income (salary/month) Q1(low) 3,064 29.6

Q2 2,862 27.6
Q3 2,039 19.7
Q4(high) 2,400 23.2

Income(Mean, SD) 259.3 113.6
Current smoking Ex-smoking and never 5,741 55.1

Smoking 4,650 44.9
Current drinking Never 1,868 18.0

Drinking 8,497 82.0
Obesity Normal 10,179 98.2

Obese 186 1.8
Company size, n=10,175 50 or below 6,754 66.4

51- 299 2,275 22.4
300 or above 1,146 11.3

Working hours 52 or below 9,159 88.4
53 – 60 936 9.0
61 or above 270 2.6

Working hours(Mean, SD) 44.6 7.9
Night shift Day duty 10,052 97.0

Night duty 313 3.0
Job stress Low 7,268 70.1

High 3,097 29.9

Table 1. Genera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은 144명(2.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71
명(3.1%), 300인 이상 사업장은 56명(4.9%), 주당 근

무시간은 주 52시간 이하는 233명(2.5%), 주 52시간 

초과 주 60시간 미만 26명(2.8%), 주 60시간 초과는 

21명(7.8%)이었고 야간근무 여부는 주간근무 255명
(2.5%), 야간근무 25명(8.0%)이었다. 업무상 스트레스

는 평균 이하 170명(2.3%), 평균 이상 110명(3.6%)으
로 그룹 간에 고혈압 여부의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연구 대상자의 개인 및 직업관련 특성과 고혈압의 

관계

고혈압 판정 여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개

인적 특성으로 성, 연령, 월 평균 소득, 현재 흡연 여

부, 음주 여부, 비만 판정 여부와 직업관련 특성으로 

직장규모,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무 여부, 업무상 스

트레스를 요인으로 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음주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은 1.87배로 고혈압 발생 가능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연령대 40
대 4.42배, 50대 이상 1.70배로 나이가 많을수록 고

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행위에서 과거흡연과 

흡연 군이 비흡연 군에 비해 1.52배로 발생 위험이 

높았고 비만 군이 정상 군에 비해 9.17배로 고혈압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관련 특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7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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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ormal
n=10,085

Hypertension
n=280 p value

Sex Man 6,207(96.3) 241(3.7) < 0.001

Women 3,878(99.0) 39(1.0)

Age(year) 40 or below 6,195(99.2) 52(0.8) < 0.001

41 – 49 2,811(96.4) 104(3.6)

50 or above 1,079(89.6) 125(10.4)

Income(salary/month) Q1(low) 3,018(98.5) 45(1.5) < 0.001

Q2 2,802(97.9) 61(2.1)

Q3 1,962(96.2) 77(3.8)

Q4(high) 2,302(95.9) 98(4.1)

Income(Mean, SD) 477(1,463) 541(1,522) 0.471

Current smoking Ex-smoking and never 5,620(98.4) 94(1.6) < 0.001

Smoking 4,464(96.0) 186(4.0)

Current drinking Never 1,820(97.4) 48(2.6) 0.698

Drinking 8,265(97.3) 232(2.7)

Obesity Normal 9,937(97.6) 242(2.4) < 0.001

Obese 147(79.5) 38(20.5)

Company size, n=10,175 50 or below 6,610(97.9) 144(2.1) < 0.001

(persons) 51 - 299 2,204(96.9) 71(3.1)

300 or above 1,090(95.1) 56(4.9)

Working hours 52 or below 8,926(97.5) 233(2.5) < 0.001

(hours) 53 - 60 910(97.2) 26(2.8)

61 or above 249(92.2) 21(7.8)

Shift work Day shift 9,797(97.5) 255(2.5) < 0.001

Night shift 288(92.0) 25(8.0)

Job stress Low 7,098(97.7) 170(2.3) < 0.001

High 2,987(96.4) 110(3.6)

Table 2. Difference of hypertension by genera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일주일 근

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52시간 이하

에 비해 2.14배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

해 1.78배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1.54배 고혈압

이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

무종사자에서 직업관련 특성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소득, 흡연, 비
만이 있었고,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직장 규모,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국내 사무종사자의 고혈압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6.4%이었고(Lee & Kim, 2013), 조선소에 

근무하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고혈압은 각각 31.9%, 
31.1%로 사무직보다 생산직의 고혈압이 높았다(Won 
et al., 2007).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 사무직의 고혈

압 조사에서 남성은 18.8%, 여성은 6.0%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3배 이상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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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ude ORs*(95% CI)† Model Ⅰ Model Ⅱ

Sex

 Women 1 1 1

 Man 3.35(2.74-5.40) 1.99(1.32-3.01) 1.87(1.22-2.86)

Age

 40 or below 1 1 1

 41 - 49 4.43(3.16-6.20) 4.03(2.84-5.72) 4.42 (3.07-6.37)

 50 or above 13.85(9.95-19.27) 12.34(8.69-17.51) 13.70(9.54-19.67)

Income(salary/month)

 Q1(low) 1 1 1

 Q2 1.46(0.99-2.16) 0.89(0.58-1.35) 0.79(0.51-1.21)

 Q3 2.63(1.81-3.81) 0.97(0.64-1.48) 0.84(0.55-1.29)

 Q4(high) 2.86(2.00-4.09) 0.77(0.51-1.17) 0.63(0.41-0.97)

Current smoking

 Ex-smoking and never 1 1 1

 Smoking 2.49(1.94-3.20) 1.44(1.07-1.92) 1.52(1.13-2.06)

Current drinking

 Never 1

 Drinking 1.07(0.78-1.47) N.A N.A

Obesity

 Normal 1 1 1

 Obese 10.63(7.28-15.51) 10.66(7.05-16.11) 9.17(5.94-14.15)

Company size, n=10,175

 50 or below 1 1

 51 – 299 1.47(1.10-1.96) N.A 1.15(0.84-1.56)

 300 or above 2.36(1.72-3.23) N.A 1.73(1.22-2.46)

Working hours

 52 or below 1 1

 53 – 60 1.08(0.71-1.63) N.A 0.89(0.57-1.39)

 61 or above 3.30(2.08-5.22) N.A 2.14(1.22-3.75)

Shift work

 Day shift 1 1

 Night shift 3.39(2.22-5.18) N.A 1.78(1.08-2.95)

Job stress

 Low 1 1

 High 1.54(1.21-1.96) N.A 1.54(1.18-2.01)
*ORs: odds ratios;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N.A: no answer
Model Ⅰ: Adjusted for sex, age, income, current smoking and obesity
Model Ⅱ: Adjusted for sex, age, income, current smoking, obesity, company size, working hours, shift work and job stress

Table 3. Odds ratios for risk factors of hypertens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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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Jung et al., 1997). 다른 연구에서도 남성 근로

자의 고혈압은 7.5%, 여성 근로자의 고혈압은 6.6%
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다 높았다(Kim et al., 
1997). 남성 근로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7.6%이었고, 
일부 사업장에서 남․여의 고혈압은 각각 12.1%, 여
자 1.1%이었다(Seo et al., 2006; Ku et al., 2013). 선
행 연구들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 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으나, 고혈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전 연구가 다르

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엔 제한점이 있었다.
고혈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사무종사자의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은 30대 이하 0.8%, 40대 3.6%, 
50대 이상 10.4%이었다.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이전

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
히 50대 이상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만성질환에 대한 심층적 관리가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

서는 젊은 연령층과 장년층의 구분 없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혈압 위험이 높은 장년층의 경

우, 혈뇨, 만성 신부전, 뇌졸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소수의 보건관리자가

모든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고혈압 발생이 유력한 중․장

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고혈압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이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Grotto et al., 2008)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고

혈압에 발병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James et al., 2006). 교육 및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질병 발생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므로(Leren et al., 1983), 근속년수, 
직급 등 사회경제적 변인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사무종사자의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흡연자에서 혈

압이 높았고,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혈

압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Choi, 2008). 그리고 사

무직에서도 과다 음주를 할 경우 고혈압 발생이 5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ee & Kim, 2013). 고혈압

은 평상 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흡

연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

다. 따라서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고혈압을 조절

할 수 있는 예방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식습관은 중요하다. 간식횟

수가 1회 증가할수록 고혈압 발생이 2배 높다는 결

과(Lee & Kim, 2013)는 고단백 저칼로리의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사무종사자의 비만에 따른 고혈압 유병

률 연구를 살펴보면, 표준 체중이 109% 이하보다 

120% 이상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아 비만은 고혈압 발생에 중요한 인자임을 제

시하였다(Jung et al., 1997). 그리고 체중이 증가했을 

때에도 혈압을 증가시킨다(Brown et al., 2000)는 연

구 결과는 업무 활동량이 적고 고칼로리 간식을 섭

취하는 직업군에서 체중 증가로 인한 성인병의 위험

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혈압 고 

위험군의 경우 저열량 음식과 저염식의 영양관리와 

자가평가를 통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무종사자의 

고혈압이 높게 나타났는데, Won et al.(1997)은 대규

모 사업장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혈압이 

1.42배 높게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상반됨을 보였

다. 이러한 원인은 고혈압에 대한 평가를 의사의 진

단 여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다소 낮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낮게 나

왔을 것으로 보인다.
Yang et al.(2006)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에 비해 41시간에서 50시간의 경우 1.17배, 51시간 

이상의 경우, 1.29배로 고혈압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Yoo et al.(2014)은 임금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 40시간 미만에 

비해 주 51시간에서 60시간의 경우 2.40배, 61시간 

이상의 경우, 2.87배로 주당 근무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은 고혈압 위험을 보고하여 이 연구 결과와 일관

된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35-54세 남성 

사무직의 장시간 근로와 고혈압과의 관련성에서 부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Nakanishi et al., 2001), 대기

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와 고혈압 간의 

관련성에서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Ima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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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야간 및 교대 근무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과거에는 야간근무와 질병에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

증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최근엔 다양한 직

업군, 다양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

아지면서 야간 및 교대 근무의 위험을 보고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야

간근무로 인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야간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Lee & Kim, 2008; Hublin et al., 
2010; Puttonen et al., 2010) 인간의 생리적 리듬을 방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면 

수면으로 인한 건강상 장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Ong et al., 1987) 정상적인 바이오리듬을 유

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적정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 & Kim(2013)의 연구에서는 사무직 남성 고혈

압과 직무 스트레스의 유의한 상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 사무직의 스트레스와 과민성대장증후군 

관계에서 정상 스트레스 군에 비해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이 2.8배 높았고(Kim et al., 
1997), 중년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고혈압과의 

관계에서 남성은 1.58배, 여성은 1.15배로 남성의 고

혈압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Djindjic 
et al., 2012).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의 직무 스트레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Yu et al., 2011), 다른 연구에서는 생산 및 기술

직에 비해 관리 및 사무직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Chang et al., 1997) 사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고혈압간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반 근

로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사무종

사자의 시간적 압박, 업무속도, 업무구조와 같은 업

무의 제약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Radi et al., 2005)  고혈압 증가와 무관

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무의 다양한 기

능의 습득과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와 심혈관 질환으로의 위험(Belkic, 2000)은 향후 직

업성 질환이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사무종사자의 경우 중․

장년층에 비해 직무 자율성이 부족하고 조직의 업무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혈압 전 단계 

및 고혈압이 있는 젊은 사무종사자는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에 의한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서는 근로자의 업무 배치 및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

을 가져야 하며(Jung et al., 1997), 특히 사무종사자

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고혈압 이외에 다른 위험요

인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직장 상사와

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 사무 업

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노출 빈

도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사

업장에 비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종사자의 고

혈압 발생 위험이 높았는데 대기업의 조직 문화와 

체계가 업무의 긴장감이 증가시키는 간접적 요인으

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무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고혈압의 조작적 정의를 

의사의 진단 여부로 파악하였고 진단 시점과 관계 

없이 고혈압 여부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

생했으나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일부 포

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고된 최신의 연

구 결과가 부족하였고 이전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사

무종사자를 일반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

의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무종사

자가 가지는 조직과 직장 문화의 특성을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사무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관련 특

성과 고혈압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아보았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제3차 근로환경조사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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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는 50,032명이었다. 사무종사자 남성의 고혈

압은 3.7%, 여성은 1.0%이었다. 분석 결과 직업관련 

특성에서는 직장 규모, 근무 시간, 야간근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무종사자의 직업관련 특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61시간 이상 근무자에서, 야
간 근무자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았

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무종사자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다른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지나친 작업량과 작업일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자, 산업보건관리자의 노력이 필요

하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이 작업과 휴식의 배분을 

실천하고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조기에 관

리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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